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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“귀신나무와 석주 이상룡” 배우 모집 신청서

아랫글은 실제 “귀신나무와 석주 이상룡”의 시나리오 중 일부분입니다. 자유롭게 연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시어 신청서와 함께 보내주세요.
역할은 최보살 혹은 귀신 中 1인 선택 혹은 연결하여 1인 2역도 가능합니다.



“귀신나무와 석주 이상룡” 극中 제 1막 “귀신나무와 최무당”

최보살: (손에 쥐고있던 종을 흔들면서) 보자보자. 다들 조용히 하거라! 신령님 오신다! 

굿을 하고있는 최보살, 갑자기 누군가와 대화하듯 허공을 바라보며

최보살: 너는 누군데 이곳에 감히 온 것이냐? 행색을 보아하니 천한 거지꼴이구나! 하이고, 배는 왜 이리도 고픈지! 밥을 못 먹은지 얼

마나 된것이냐?

목소리만 나온다(성우)

귀신: 어찌 이리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것들! 감히 너희들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아가는 줄이나 아느냐!

      은혜도 모르고 허구한 날 이렇게 나무를 베려고들 하니 내 어찌 편안히 갈 수 있겠소! 이 나무는 바로 이곳, 임청각의 주인 석주 

이상룡 대감의 혼이 깃든 나무다!

 

최보살: 이상룡 대감이라니! 바로 이 임청각의 그 이상룡 대감이 맞는가?

귀신: 그분의 영혼이 아직 이곳에 머무르며 너희들을 지켜주고 계신데, 은혜도 모르고 쯧쯧쯧

최보살: 은혜라니?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! 

귀신: 너희들이 이 나무를 베는순간!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받친 수백만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셈이 될 것이다!


